
하지만 주께서는
— 변화된 세상에서의 기도 —

주 예수님, 세상은 너무도 다르게 변했습니다; 저는 불안합니다.
하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: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
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(요 16:33) 

주님, 저는 외로움이 두렵습니다. 언제까지 더 견디어 낼 수 있을
지  모르겠습니다.  하지만  예수님,  주께서는  말씀하셨습니다:
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
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
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(계 3:20) 

주님, 저는 제 직장에 대해 불안하며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위기
앞에 두렵습니다.  하지만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:  내가 너를
떠나지 아니하리라 (창 28:15) 

주 예수님,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온갖 급격한 변화에도  학업에 집
중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지 걱정됩니다.
하지만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.  주님은
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. (막 10:  13-16) 

주님,  저는 우리 교회와 구역모임 그리고 유년과 청년 사역에
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길되시니 주의 이름을
위하여 내게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. (시 23:3) 



주님, 저는 건강관련 권장사항에 대해 파악이 안됩니다. 하지만
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: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(요 10:27) 

주님, 저는 넘치는 정보와 의견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찹니다.
진지한 것과 선동적인 것,  사실과 거짓 – 도대체 믿을 수 있는
것이 무엇인지요? 하지만 주깨서는 우리에게 성령을, 곧 우리를
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을 주셨습니다. (요 14:17) 

저는 우리의 자유가 제한될까 두렵습니다. 또 민주주의가 붕괴
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래 있게 될까
두렵습니다.  하지만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:  내가 세상 끝날
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(마 28:20) / 천지는 없어질지
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(마 24:35) 

예수님, 전염병이 통제되지 못한 채 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까
두렵습니다.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셨
습니다: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, 내가 속히
오리니 (계 1:17,18; 3:11; 22:12) 아멘.

나 갈바를 알지 못하나,

주님만은 잘 아시네.

나 어찌해야 할지 모르나,

주님만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시네.

나 위로받을 길 없으나,

주님이 날 위로하시네 ㅡ

나의 아버지, 나의 마음은

아버지를 신뢰합니다.

바실레아 슐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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